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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5-Layer OPP필름양산

대림산업이국내최초로 5-Layer OPP(Oriented Polypropylene) 필름양산에나선다.

대림산업 유화사업부(대표 한주희) 전주공장은 1월4일 기존의 3-Layer OPP 설비를 독일의 OPP 설비 제조

기업인 Bruckner의 5-Layer로 개조해 1월28일가동했다. 

이에따라대림산업은 Co-Extrusion 방식으로 5-Layer OPP필름을생산하게됐다.

5-Layer 설비를 구축하면 배리어 필름 및 기능성 필름을 생산할 수 있으며, 후가공 단계가 줄어 가공비 절감

효과를거둘수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또한그동안수입에의존해온고가의기능성제품을국산화함으로써포장재원가절감이기대되고있다.

대림산업 필름사업부문 유재관 상무는“고품질 및 특화제품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고객가치 경영을 실현할 것”

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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